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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장에서 본
AI Ready 데이터의 조건
AI를 동료로 만들기 위해,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하는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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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ART 1

우리는 왜
AI를 믿지 못하는가



AI 기술은 이렇게 빠르게 좋아지는데,

우리는 왜 아직도
데이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?



TOOL VS .  COLLEAGUE

AI와 함께 일한다는 것
도구

시키고, 받고, 내가 다시 검사한다 — 일이 두 배가 된다

동료

서로 등을 기대고, 서로를 의지한다 — 다시 안 봐도 된다



동료가 되려면,
믿어야 합니다.



할루시네이션 때문일까

모델은 성실했습니다.
데이터에 있는 대로 정확히 답했습니다.



AI는 현실이 아니라 데이터 세계에 삽니다



그 데이터 공간은 온전하지 않습니다
끊긴 곳 · 시간이 늦은 곳 · 오류로 오염된 곳 · 아예 비어 있는 곳



AI는 그걸 확인할
렌즈가 없습니다
사람은 나가서 보고, 현장에 가고, 담당자에게 물어봅니다.

이게 AI와 사람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.



데이터를 현실과 완벽히 일치시키면 되지 않나요?

필요한 건 현실의 복제본이 아니라,
이 판단을 내리기에 충분한 데이터입니다



남는 답은 하나입니다.
서로의 한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



DEFINITION

AI 도입이란?
상호 이해를 설계하고 문화로 만드는 과정



PA R T  2

세 주체 사이의 세 개의 괴리



변  ①  보유의  착각  ·  실무  전문가  ↔  데이터

관측 창의 문제



변  ①  보유의  착각  ·  사례

전국 조사 — 결국 버렸습니다



변  ①  보유의  착각  ·  사례

논밭 갱신 지연 — 위성으로 만들었습니다



변  ①  보유의  착각  ·  사례

자사 매출만 — 사 왔습니다



변  ①  보유의  착각  ·  사례

용적률 — 계산하고 복원했습니다



변  ①  보유의  착각  ·  닫기

데이터가 없을 때 할 수 있는 네 가지



변  ②  경험의  착각  ·  실무  전문가  ↔  A I  ·  데이터  전문가

경험이 이론이 될 때



변  ②  경험의  착각  ·  사례

감정평가 — 모델로 넘겼습니다



변  ②  경험의  착각  ·  사례

피자 — 브랜드별로 분해했습니다



변  ②  경험의  착각  ·  알고리즘과  학습에  대한  오해  ①

데이터의 양이 모델을 결정합니다



변  ②  경험의  착각  ·  알고리즘과  학습에  대한  오해  ②

적시성은 테크닉이 아니라 인프라입니다

모델은 가장 느린 데이터의 속도로 움직입니다.



변  ②  경험의  착각  ·  닫기

사람과 이야기할 때의 세 가지 원칙



변  ③  가용의  착각  ·  A I  ·  데이터  전문가  ↔  데이터

모였는데 못 쓴다



변  ③  가용의  착각  ·  연결

붙지 않는 키들



변  ③  가용의  착각  ·  정확성

같은 필지, 네 개의 대지면적



변  ③  가용의  착각  ·  처방

축이 하나 있으면



변  ③  가용의  착각  ·  처방

축을 어디까지 확장할 것인가



변  ③  가용의  착각  ·  일관성

셋은 잡히고, 하나는 안 잡힙니다



PA R T  2  닫기

맞추지 않으면 다툼으로 끝납니다



PA R T  3

가이드라인과 FAIR은 어디까지 해결하는가



PA R T  3

해소되는 곳은 오른쪽 변입니다



PA R T  3

오른쪽 변도 완전히는 아닙니다



PA R T  3

표준은 목적지가 아니라 출발선입니다



마무리

AI는 사람을 대체하지 않았습니다



마무리



마무리

왕복이 한 번 돌 때마다 셋이 바뀝니다

그래서 이건 한 번 납품하고 끝나는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.



AI는 데이터 세계에 삽니다.

실무자와 AI 전문가와 데이터,
셋이 서로의 한계를 정확히 알 때 비로소 등을 기댈 수 있습니다.

그 선순환을 만드는 것이 AX 전환의 핵심 프로세스입니다.

데이터테크 기업, 빅밸류


